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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 FW 시즌 런웨이에서는 목에 거는 미니백부터 눈

부신 네온 컬러, 장난감 같은 기하학적인 모양의 가방

이 줄지어 등장했다.“정말 유행할까?”라는 생각이 들 

정도로 출시 당시 황당했던 비닐백(PVC백)이 스타들의 

사랑을 받은 걸 보면, 장난감 같은 가방도 충분히 유행

할 것으로 보인다.

2018년 가을·겨울 시즌 가방 트렌드를 스타일M 

(stylem.mt.co.kr )이 소개했다.

◈ 미니백의 변신, 목걸이·박스·장난감(?)

이번 가을에는 미니백을 어깨가 아닌 목에 걸어 보자. 

물론 카드지갑같이 작고 얇은 디자인이어야 가능하다. 

다양한 컬렉션 쇼에서 모델들이 미니백을 목에 걸고 

등장했다. 벨트백에 이어 네크리스백이 여성스러운 옷

차림에 포인트를 더했다. 

네크리스백에 도전하기엔 다소 부담이 된다면 손에 가

볍게 드는 미니 토트백의 화려한 변신에 주목해보자. 런

웨이에 등장한 미니백은 손만큼 작거나 독특한 모양을 

자랑했다.

부피감이 있는 반달 또는 공 모양은 물론 메이크업 박

스처럼 생긴 가방은 마치 장난감을 연상케 한다. 

◈ 컬러풀 컬러풀!

FW 시즌 의상 색상이 밝아진 이번 해에는 가방도 화

려한 컬러와 반짝이는 소재를 입었다. 비비드한 네온 컬

러의 가방은 화려한 옷차림을 부각하거나 모노톤의 옷

에 화사함을 더할 수 있다. 

애니멀 패턴과 글리터 장식도 과감해졌다. 가방 전면

에 크게 패턴을 그려 넣거나 퍼 또는 비즈를 사용해 무

늬를 연출했다. 애니멀 패턴의 모던한 가죽 가방은 단정

한 슈트에 포인트로 활용하면 세련된 느낌으로 연출할 

수 있다. 글리터 백은 파티나 특별한 날 액세서리처럼 들

어 보자. 글리터의 반짝임이 다소 부담스럽다면 화려한 

체인 장식의 미니백도 유행 아이템이니 눈여겨 볼 것.

◈ ‘로고 마니아’ 백

로고를 숨겨야 진정한 멋쟁이라던 명품들이 올해부터

는 겉면을 모두 로고로 도배한 패션 아이템을 내세우며 

색다른 멋을 추구하고 있다.

브랜드 로고를 커다랗게 장식하던 1990년대 복고 패

션에서 영감을 받아 로고 플레이와 함께 과거 유행했

던 디자인의 가방이‘아카이브의 재해석’이라는 타이

틀로 또다시 등장하기도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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